
목기술자(현장근무자)의삶은여기저기이동하며

사는현대판보헤미안과도같다. 그래서한곳에안

주하여가족들과즐거운시간을보내며오순도순사는것

이 현실적으로힘들다. 힘들다기보다는어렵다는얘기가

맞을지도모르겠다. 달력에있는붉은색숫자들이무슨의

미인지도모를정도로바쁜현실속에서살아가다보면항

상소중한것들을잊고사는것이아쉽기만하다.

같은지붕밑에살아도이른출근과밤늦은퇴근이다반

사인지라가족들과제대로얼굴맞대고대화를나누는것

도힘들거니와자녀교육, 집안사정, 여러가지여건등으

로가족들과떨어져서사는사람도많다. 가족들에게미안한마음보

다죄를짓고있다는표현이옳을지도모르지만….

심지어머나먼타국땅에서사랑하는가족과헤어져어려운현장

여건에서도구슬땀을흘리는건설인들에게있어가족이란‘그리움,

사랑, 그리고믿음의존재’가아닌가싶다.

믿음, 멀리떨어져있어도나는너를사랑하고아낀다는것을마

음으로표현하고마음으로안다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 더군다나

굳건한믿음의기반에는어려움의순간들을함께하고이겨내며견

디어내는시간들이있었기에가능하지않은가싶다.

현장에있는다른직원들또한필자와같지는않더라도비슷한상

황으로, 부득이하게현장에서일할수밖에없는현실이다. 동변상련

이라고나할까. 그래서직원들간에서로믿고의지하는가족들처럼

서로믿음으로써생활하는방식이되어오히려가족들보다더많은

시간을보내고의지하다보니가족이상의믿음이생길수밖에없다.

그 믿음이힘든현장의문제를해결하고추진하는데큰 힘이되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는다리를놓고도로를만들고건물을짓고바다를

매립하는직업적인특성상자연과함께호흡하기때문에예기치못

한상황이비일비재로일어난다. 하지만이를해결하고처리하는것

은사람이다. 혼자서해결할수없는사안들이많은지라

직원들간의믿음이없이는해결할수없는것이대부분

이다.    

허니문베이비로태어난첫째는말과행동이다른아

이들에비해서유난히느렸다. 맞벌이인관계로처가에

서 키워졌던큰 아이가다른아이들보다느리다는것을

알았을때, 아내는둘째를가져만삭이었고필자도현장

이거의막바지에접어드는때라정신없이바쁜때였다.  

둘째를낳고아내가큰 아이를데리고대학병원으로

검사를받는다고동동거리며다닐때단한번도동행해

주지못했다. 아내가전화로간간이전해주는상황을묵묵히들어주

며위로하는것만으로함께하지못함에대한미안함을대신할뿐이

었다. 결국아내는직장을휴직하고아이돌보는데에전념하기시작

했는데다른아이들보다훨씬뒤늦게큰아이는말을하기시작했다.

다행히첫째는올해초등학교에입학해별다른어려움없이학교생

활을하고있다.  

큰 아이가말을하기시작했을때 의사는아이의상태가이렇게

좋아질지몰랐다는말을했다고한다. 하지만나와아내는한 번도

아이가말을하지못할것이라는생각을해보지않았다. 다른아이보

다느릴뿐이지만언젠가는해낼것이라는아이에대한강한믿음이

있었고, 그믿음대로아이는자라난듯싶다. 

나와아내가큰아이때문에힘들었을때, 슬프고힘든상황이기

쁨을위한예비단계일것이라는희망을가지게했던말이있다. 옛

날어느왕이신하들에게마음이슬플때는기쁘게, 기쁠때는슬프

게만드는물건을가져오라고명령했고, 신하들은밤새토론끝에이

런글귀가새겨진반지를왕에게바쳤다고한다.

‘이것또한지나가리라.’

어렵고힘든순간들이닥칠때마다한번씩주문처럼외워보면마

음에위로가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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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지붕밑에살아도이른출근과밤늦은퇴근이다반사인지라

가족들과제대로얼굴맞대고대화를나누는것도힘들거니와

자녀교육, 집안사정, 여러가지여건등으로가족들과떨어져서사는사람도많다. 

가족들에게미안한마음보다죄를짓고있다는표현이옳을지도모르지만….


